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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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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 자료 중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모든 연구

변인에 대해 응답한 1,462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onbach’s ɑ 계수 산출, 기술통계,

빈도분석,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연령 및 최종학

력, 월 가구 소득, 아동의 성별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의

한 정적 관련이 있었으며, 남편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부적 관련이 있었다. 이

때, 남편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졌다. 이러한

양상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 및 아내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갈등이 있을지라도 남편 혹은 아내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

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 및 부모

양육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후속 연구 및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문제행동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018, Vol. 25, No. 4, 135-153

http://dx.doi.org/10.15284/kjhd.2018.25.4.135



136 인간발달연구

Ⅰ. 서 론

대부분의 부부가 시기나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부부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지내온 부부가 결혼을 통

해 하나가 되어 함께 생활해나가는 과정에서

사고방식 및 가치관, 경제관, 생활습관 차이

등의 여러 이유로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자연

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절하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여 부부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수용 가

능한 한계를 넘어선 부부갈등은 분열적이고

파괴적으로 작용하여 결혼과 삶의 질을 위협

하게 된다.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부부는 심한 우울 및 불안을 느끼며(김사라형

선, 2010;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5), 분노

감(장동숙, 유금란, 2018; 홍구화, 서영옥, 2012)

을 갖는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겪을 수 있다

(양영숙, 김봉환, 2009).

부부간 심각한 갈등 상황은 부부 차원의 문

제를 넘어 자녀의 현재 문제행동과 이후 성장

및 발달에까지도 직․간접적인 부정적인 영향

을 준다. 심각한 수준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자녀의 불안, 위축,

우울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 및 공격성, 반사

회성,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강지현, 2014; 김오남, 2005; 박진희, 박지

선, 2017; 좌현숙, 변귀연, 2010).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아동은 위축과 같은 불

안정한 정서적 상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이승희, 김광웅, 2004), 저하된 자아탄력성으

로 인해 분노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공성애, 문혁준, 2015), 과도한 걱정, 예민함,

신체 및 수면 상의 문제, 부정적 정서, 주의력

문제 등을 갖게 된다(박정희, 2010).

그렇다면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전달되는 기

제는 무엇일까? 부부갈등은 우선 불안전한 심

리적 가정환경을 초래한다.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긍

정적이고 안정된 심리적 환경도 필요하다. 부

모의 정서적 상태는 아동이 인지하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직결되어 있다.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은 서로에 대한 공격과 비난, 역기능

적인 의사소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인지

한 아동은 불안, 걱정,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이는 곧 아동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인의 부재, 혹은 언제 갈등이 심화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며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

다(Cummings & Davies, 2002).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부부갈등에 노출된 아동은 부모가 보이

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적대적인 갈등 해결

방식과 반응양식을 내재화하여 이를 행동으로

표출하기도 한다(Cummings & Davies, 2002). 아

동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의식적, 무의식적으

로 내면화한 행동양식을 또래나 다른 성인과

의 문제해결 상황에 사용한다면, 타인은 이를

문제행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부부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

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자

녀의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부부갈등은 자녀에 대한 부실한 감독과 일관

성 없는 엄격한 훈육으로 이어져 칭찬과 같은



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137

긍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다(Coln, Jordan, & Mercer, 2013). 심각한 수준의

부부갈등 상황에서 부모는 부부 사이에 발생

하는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자녀에게 충

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부부갈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만족스러운 감정들을

표출하는 부모는 자녀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이루기 힘들고(이지희, 문혁준, 2007),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

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송명숙, 2016). 다시

말해 심각한 수준의 부부갈등 상황에서 부모

는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몰두할 수밖

에 없고, 이때 발생하는 부모의 좌절과 심리

적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온정적 반응을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다(이형

민, 2015).

그러나 꼭 부부갈등이 적고 부부간 관계의

질이 높아야만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부부간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모-자녀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

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결손을 경험하는 부모

들은 이를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상받기 위하

여 오히려 아동에게 더욱 큰 관여와 투자를

하기도 한다. 또한 학대적이고 역기능적인 배

우자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와

연대를 맺기도 하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부모는

부부관계가 긍정적일지라도, 자녀를 부부관계

를 방해하는 방해자로 인식하여 자녀에게 거

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냉담하게 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부부관계의 방향성과 부모-자녀

관계의 방향성이 서로 다름을 설명하는 가설

이 보상 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이다(Erel &

Burman, 199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상 가설에 입각하

여, 비록 부부갈등이 존재할지라도 부 또는 모

가 자녀와 형성하는 긍정적 관계(온정적 양육

행동)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문제행동)에 보

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즉

부모가 비록 부부갈등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와 부모로서의 역할을 분리하

여 자녀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적절히 제

공한다면 부부갈등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아

동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하영, 2010;

박보현, 양혜정, 2017; 정소희, 2011).

부모의 온정적 양육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

아의 자기조절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김진경, 이정미, 강은영, 2018), 정서 문제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장효은, 김춘경,

2018).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표

현을 하는 등의 긍정적 양육방식을 행할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은 완화될 수 있다(장진영, 김

진희, 김영희, 2011). 또한 어머니의 높은 수준

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

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김녹현, 정영

주, 차선희, 2014; 김춘경, 조민규, 2017; 우수

정, 2016; 최혜란, 유지아, 김선미, 2017). 이처

럼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

성(송미옥, 이경호, 2017), 우울(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민정, 2013), 정서조절 및 친사회성

(채영문, 2010), 심리적 건강성(김수희, 김세영,

2018)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아버지의 온정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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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강

압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유지하게 하며

(김영미, 송하나, 2018), 어머니의 낮은 수준의

온정적인 양육 및 통제적인 양육방식은 아동

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발

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허

순영, 이경옥, 김영희, 2005).

아동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

육행동이 각자 고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Hart, Newell, & Olsen, 2003) 대

부분의 선행연구는 어머니만을 살펴보거나(김

빛나, 진미경, 2014; 김은주, 2016; 배민정, 정

윤경, 2015; 이소현, 2018; 최영희, 박남심, 송

승민, 박보경, 강미숙, 2016) 아버지만을 대상

으로 하고 있어(김현아, 장혜인, 2017; 이지예,

신경순, 김영희, 2017) 부모 모두를 포함한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

서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내재화(오연택, 연규

승, 2018; 최정은, 이소연, 2017) 또는 외현화

문제행동(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

혜인, 2014; 허청아, 배한진, 2018)으로 구분하

여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내재화 문

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느 한 영역의

문제행동이 다른 영역의 문제행동에 일방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두 영역 간 양방향의 영

향을 통해 공동 발달하게 되는 특성을 지니는

등(이은주, 2011) 서로 높은 상관관계와 높은

공존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서고운,

2017; Keiley, Bates, Dodge, & Pettit, 2000) 이들

을 구분하지 않고 총 문제행동으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유아기에는 자연스러운 발달적 문제행

동과 실제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문제

행동을 구분하기 어렵다. 발달적 문제행동은

걸음마기에 최고조를 이루지만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다. 반대로 사회정서 발달 이상으로 나

타나는 문제행동은 꾸준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유수옥, 2013).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발달적 문제행동이 어느 정도 사라진 시기

인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만 6

세 아동은 또한 초등 전이(transfer)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앞두고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

게 되면 아동은 구조화된 학습 환경 내에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양식이 입학 전에 확립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 해의 아동의 문제

행동 수준은 학교 준비도와 연관된 중요한 발

달적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최 근접

미시환경인 가정 내에서 부부갈등과 양육행동

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사회정서 발

달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가족관계의 심리적 역동성과 아동

의 학교 준비도 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

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

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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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매년 아동, 부모, 가족, 육아지원

서비스 등을 추적 조사하고 있는 육아정책연

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자료 중에서 1,620가구가 참여한 7차

년도(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4년 7월 1

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의 7차년도 조사

에는 1,620가구가 참여하였는데(육아정책연구

소, 2016),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모든 연구 변

인에 대해 응답한 1,462가구를 대상으로 하였

다. 만 6세 아동의 성별은 남아 748명(51.2%),

여아 714명(48.8%)이고, 평균월령은 75.09개월

(SD = 1.42)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9.27세(SD = 3.99)이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93명(26.9%), 전문대 졸업이 299

명(20.5%), 대학교 졸업이 615명(42.1%), 대학원

졸업이 155명(10.6%)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

니의 평균 연령은 36.82세(SD = 3.68)이고, 최

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26명(29.1%),

전문대 졸업이 405명(27.7%), 대학교 졸업이

548명(37.5%), 대학원 졸업이 83명(5.7%)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은 월 평균 446.96만

원(SD = 200.27)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부부갈등

부모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Markman, Stanley와 Blumberg(2001)가 개발한 부

부갈등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부의

심리적 고통과 이혼 수준을 예측하는 총 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

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

다.’,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

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나

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

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지각

한 부부갈등의 신뢰도(Cronbach’s ɑ)는 .92이며,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신뢰도(Cronbach’s

ɑ)는 .92였다.

온정적 양육행동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과 권희경(1999)의 척

도 문항을 참고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

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온정적 양육행

동은 부모가 자녀 양육을 기꺼이 수행하면서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와 높은 수준

의 의사소통을 하며, 자녀에게 애정 및 관심

을 표현하는 양육행동을 일컫는다(조복희 등,

1999). 본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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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신뢰도(Cronbach’s ɑ)는 .87이며, 어머

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신뢰도(Cronbach’s ɑ)는

.86이었다.

아동의 문제행동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0)의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1.5-5세용 척도를 오경자와 김

영아(2009)가 한국판으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CBCL 1.5-5는 만 18개월부터 만 5세

까지(만 6세 미만)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평가

하는 척도이다.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7차년도(2014) 자료의 조사

시점(만 6세)은 원칙적으로 CBCL 6-18을 실시

해야 하는 연령대에 해당하지만, CBCL 6-18은

학령기 생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CBCL 1.5-5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육아정책연

구소, 2014). 낯선 상황에 대한 불안, 일상생활

의 변화에 대한 저항 및 짜증 등을 측정하는

정서적 반응성(9문항), 날카롭게 곤두선 기분,

긴장 등 부정적 감정을 측정하는 불안/우울(8

문항), 분명한 의학적 원인 없이 나타나는 신

체적 불편감과 불분명한 예민함을 측정하는

신체증상(11문항), 어린 행동을 보이거나 애정

표현 및 주변의 즐거운 놀이에 대한 무관심을

측정하는 위축(8문항)과 수면문제(7문항), 과잉

행동, 둔한 운동신경 등을 측정하는 주의집중

문제(5문항), 행동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공

격행동을 측정하는 공격행동(19문항), 다른 요

인과 중복되지 않는 문제행동인 기타문제(33

문항)를 살펴보았다. 총 100문항으로 이루어진

본 척도는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부모(친인척

관계의 주 양육자 포함)가 각 문항을 ‘전혀 해

당되지 않는다(0점)’에서부터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까지의 3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문

제행동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아동패널 자료의 CBCL 1.5-5 검사결과는 ㈜휴

노컨설팅에서 제공하고 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Cronbach’s ɑ 계수, 기술통계,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연

령 및 최종학력, 월 가구 소득, 아동의 성별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시한 3단계 과정의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

서는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2단계에서 독립변인

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해야 한다. 이때, 기

존에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쳤던 효과가

투입된 매개변인에 의해 소멸된다면 완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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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효과가 있는 것이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

에 미쳤던 효과가 감소하였다면 부분 매개효

과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

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

행동의 상관관계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

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때, 아버지의 연령

은 온정적 양육행동에,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행동

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연령과

최종학력은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온정

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월 가구소득은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모의

연령 및 최종학력, 월 가구 소득, 아동의 성별

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17,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

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또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25, p < .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부부

갈등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문제

행동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36, p < .001)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또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29, p < .001)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의 온정적 양

육행동의 정도가 낮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15, p < .001)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온정

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또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28, p < .001)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을

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아동을 온정적으로 양육

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의 정도가 낮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2.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부모의 연령 및 최종학력, 월 가구 소득, 아

동의 성별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효과

를 살펴보았다.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온정적 양육행

동(β = -.34, p < .001)과 문제행동(β = .17, p

< .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어머

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온정적 양육행동(β 

= -.29, p < .001)과 문제행동(β = .25,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1단계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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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어머니

단계 변인 β VIF F R2 β VIF F R2

1단계
통제변인

연령 .05 1.01

59.41*** .17

.06* 1.02

32.04*** .10

최종학력 .16*** 1.11 .07* 1.13

가구소득 .06* 1.10 .04 1.13

아동성별 .02 1.00 .01 1.00

부부갈등 → 온정적 -.34*** 1.01 -.29*** 1.02

2단계
통제변인

연령 -.02 1.01

13.04*** .04

-.04 1.02

23.33*** .07

-.02 1.13
최종학력 -.01 1.11

-.08** 1.13
가구소득 -.10*** 1.10

-.04** 1.00아동성별 -.05 1.00

부부갈등 → 문제행동 .17*** 1.01 .25*** 1.02

3단계

통제변인

연령 -.02 1.01

12.49*** .05

-.03 1.02

32.32*** .12

최종학력 .01 1.14 .00 1.14

-.07** 1.13
가구소득 -.09** 1.11

-.04 1.00아동성별 -.05** 1.00

부부갈등 → 문제행동 .14*** 1.15 .18*** 1.11

온정적 → 문제행동 -.09** 1.20 -.22*** 1.11

*p < .05. **p < .01. ***p < .001.

표 2.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N = 1,462)

단계를 모두 충족하였다. 3단계에서는 아버지

가 지각한 부부갈등(β = .14, p < .001)과 온

정적 양육행동(β = -.09, p < .01)은 문제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β = .18, p < .001)과 온정적 양육행

동(β = -.22, p < .001) 또한 문제행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

계에서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문제행동

을 예측하는 β값이 2단계의 .17에서 .14로 유

의하게 감소하였고, 3단계에서 어머니가 지각

한 부부갈등이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β값이 2

단계의 .25에서 .18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므

로, 이를 통해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문제

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이 부분 매

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문

제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의 매개효과(Z = 2.99, p < .01)는 유의하였으

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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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3, p < .001) 또한 유의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 자료

를 사용하여, 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제

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에 대해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직접적인 정적 관련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주 다투거나 화를

내는 부부갈등 상황 아래에서 아동은 높은 수

준의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되며(장영애, 이영

자, 2011),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갖는다고(도현심, 김민정, 최미경,

김상원, 조수정, 2012; 송명숙, 2016; 임미지,

문혁준, 2014; 임수진, 최승미, 채규만, 2008)

밝힌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만

6세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직접적 관련성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부부갈등으로 인한 불

안전한 심리적 환경과 가정 내에 상존하는 역

기능적 갈등해결 양식의 내면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Cummings & Davies, 2002). 부부관

계는 가족체계 중 가장 핵심적인 하위체계로

서, 부부간 관계의 질이 낮고 역기능적이면,

다른 구성원 간의 관계 역동성에도 심각한 부

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부

간의 관계 형성과 갈등이 단순히 두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족 전체의 심리적 환경을

좌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은 부모를 역할 모델

로 하여 문제해결 양식을 습득한다. 부모가

부부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아동은

가까이서 장기간 지켜보게 되는데, 이때 갈등

및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강력한 학습이 일어

나고, 이를 쉽게 내면화하여 외부로 표출하게

된다. 따라서 부부간 갈등해결 양식이 자녀에

게 전이되어 하나의 행동양식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부모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특히 이

러한 부부갈등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아동은

부모로부터 내면화된 역기능적인 행동양식을

하나의 사회적 적응기제로 견고하게 구축할

가능성이 커진다. 부부갈등이 오랫동안 지속

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갈등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가정 내에서 아동

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부모들에게 전

달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적 관련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아버지가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인

식할수록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행하고(장진영

등, 2011),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 수준은 낮게 나

타난(권정윤, 조혜영, 2016; 민미희, 김정민, 김

지현, 2016; 민하영, 2010; 윤광미, 2010; 이경

님, 2004)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부모가 심각한 부부갈등을 경험할수록

낮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행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갈등이

심각한 경우, 부부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관심을 쏟거나 온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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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여력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부모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대한 역량

이 부족하여 배우자와도 관계 형성을 잘 하지

못하고, 자녀와도 온정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의 연령 및 학력, 월 가구 소득 등의 기본적

인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만큼 부부갈등 혹

은 온정적이지 못한 양육태도 이면에 자리한

개별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각

한 부부갈등 및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이 의심되는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지식 및

정보 전달 방식의 부모교육보다는 가족 역기

능의 고유한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입각한

집중적이고 치료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셋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적 관련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

가 어떤 양육방식의 유형을 행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가 있고(Belsky &

Rovine, 1990), 부모가 온정 및 애정적인 양육

행동을 행할수록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은 낮

다는(강지현, 오경자, 2011; 류관열, 2014) 선

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온

정 및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

과 부적 상관이 있고(강수경, 김경숙, 이희연,

2018; 김녹현 등, 2014; 김종훈, 성지현, 2014;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최미나, 신나나,

2015), 어머니가 덜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취할

수록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

이 높게 나타난(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부부

갈등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부적응의 관계에

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보호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예측했던 바와 같이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

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정문자, 전연진, 2005)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이하며, 아버지와 어머

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자신의 온정적 양육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박새롬, 노보람,

박혜준, 이순형, 2017), 아버지가 지각한 부정

적인 부부 특성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온정적 태도를 감소

시키며, 낮아진 온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문

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 있다고 밝힌

(김이숙, 2016; 오새니, 권수진, 이상희, 2016)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아버지가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인식할수록 아동의 문제행

동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온정적 양육행

동을 행하면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 어느 정

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양상은 어머니에게도 유

사하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

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

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은 부모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주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김이숙, 2016; 이형실,

2017),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부모 역할 만족도

와 양육행동을 이중 매개하여 유아의 정서지

능에 영향을 미친(김종훈, 성지현, 2013) 선행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부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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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 경로와 부부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행

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가 모두 유

의하였던(민미희 등, 2016)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부부관계는 자녀의 문제행동

을 유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

던(김정은, 도현심, 2018; 도현심 등, 2012) 선

행연구 결과와는 상이하며, 어머니의 양육행

동을 완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김한나, 이미선, 2013) 선행연구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행하면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

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경우

와 어머니의 경우 모두 해당한다. 부모가 심

각한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온정적으로 양육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배우자와의 갈

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정

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개입이다. 이와 더불어 부모가 온정적으

로 아동을 양육할 경우 아동의 내·외적인 성

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내용

이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고 있을지라도, 부부문제와 자

녀의 문제를 분리하여 온정적으로 자녀를 양

육하는 것의 가치는 매우 뛰어남을 부모들에

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온정적 양육태도

가 역기능적인 부부관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

하며, 장기적으로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인 작

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관심을 갖

고 애정적으로 대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

로 실천되어야 한다. 즉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모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것과 동시

에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을 예방 및 감소시킬

수 있는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

둔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데 특별

한 의미가 있다.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 수

준은 사실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적응을 예측

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학업적인

측면에만 과도하게 치중하여 학습에 많은 시

간과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부부

갈등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부적응을 초래하

고, 나아가 학교 준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즉 부모가 마련

해 주는 심리적 환경 또한 교육적 환경에 대

한 투자만큼이나 아동의 향후 학업성취에 중

요한 변인임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용된 자료들은 모두 부모가 보고

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어, 부모가 지각하는 부

부갈등 및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와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및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

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부모가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이 있다고 지각할 때, 아동이 문제행

동의 수준도 높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이 직접 측정한

부부갈등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교사가

측정한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과 관련이 있는

지 살펴본다면,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더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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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동들도 모두 포함되어, 심각한 문제행

동을 보이는 아동들에 대해 부부갈등과 온정

적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들만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그 분석 방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속적인 회귀분석 방

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부부

갈등과 온정적 양육행동의 측정도구가 적은

수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일 요인이고, 전체

변수의 수도 통제변인을 제외하면 비교적 소

수여서 간명성을 위해 회귀분석으로 매개 모

형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방식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행동이 동시

에 연구에 포함되었지만 이들 간의 역동적 관

계를 한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하

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양육행동

을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측정 모형을 도입

하여 이를 잠재 변인으로 설정하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과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을 매개하는지 혹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을 매개하는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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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Roles of Warm Parental Behavior between

Marital Conflicts and Behavior Problems of 6-year-old Children

Rhee, Soo Bin Kim, Yeon Ha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s of warm parental behaviors between marital conflicts and

behavior problems of 6-year-old children using the data fro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2014). The

data were analyzed with Cronbach’s coefficient,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controlled variables were parents’ age, parents’ educational

levels, monthly household incomes, and the gender of children. The results indicate that marital conflicts

perceived by father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behavior problems. Fathers’ warm parenting

behavior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warm parenting behaviors of

fathers played mediating rol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conflict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The same pattern was found in associations between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These imply that the warm parenting

behaviors of fathers or mothers, even if there exist marital conflicts between them, can be a protective

factor for children from developing problematic behavioral patterns. This study suggests that parent

education programs need to emphasize the value of warm parental behaviors in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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